
10월 12일(목)  /  시127-131편 10월 13일(금)  /  시132-135편 10월 14일(토)  /  시136-140편

▶내용요약: 127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 사람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는 내용을 다룬다. 128편은 이전 127편과 연관해
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
는데 아내는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다고 표현한
다. 129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감사시로 그들의 대적들에 대해 
하나님이 도우신 역사를 노래한다. 130편은 하나님께 부르짖으
며 그 구원하심을 노래한다. 131편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할 
영혼의 평온한 모습을 찬양한다.                            
▶질문: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
가?(127편) 
▶생각하기: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
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127:1)라고 고백한
다. 우리는 지금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워지고 지키셔야 우리의 것이 됨을 기억하자!!! 

▶내용요약: 132편은 하나님이 다윗의 왕가를 세우시고 번영하게 
하시리라는 약속과 이에 대한 성취를 노래한다. 133편은 이스라엘
을 형제애를 가진 공동체로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134편
은 성전을 돕는 자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권면한다. 135편은 하
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위엄하신 권능을 찬양하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을 권면한다.         
▶질문: 형제의 동거함을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하는 시편 133편에
서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을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가?(133편)
▶생각하기: 132편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132:1)라고 노래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고 왕으로 세
우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과 달리 그의 집안이 왕위를 계승하도록 
축복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겸비하고 있는가? 하나
님은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도 교만한 사람이 아닌 못나고 무능할지
라도 겸손한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자!!!

▶내용요약: 136편은 역사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
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한다. 137편은 바벨론 포로생활의 
수모와 아픔을 애통해하면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애원한
다. 138편은 다윗과 열왕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기록하며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139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알
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 분의 인도하심을 노래한다. 140편은 의인
의 편이신 하나님이 악인에게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한다.   
▶질문: 악인들은 악을 꾀하고자 매일 모이면서 그 입술 아래에
는 무엇이 있다고 하는가?(140편)
▶생각하기: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누구일까?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16절)라고 한다.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
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기에 그 분이 우리 존재의 시작이요 근원
이시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   

                10월 15일(주일)  /  시141-145편

▶내용요약: 141편은 다윗이 지은 개인적인 탄원시로 하나님이 
여러 위험들 속에서 의인을 보호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한다. 이와 
반대로 악인들은 자신들이 처 놓은 그물에 걸리고 만다. 142편도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간구한다는 점에서 이전 장인 141편과 동일
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시편은 원수의 몰락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 시편들과 다르다. 143편은 시인
이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 자신을 종

으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만을 의지하여 기도한
다. 144편은 다윗이 왕과 백성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노래하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 한
다. 145편은 다윗의 마지막 시편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
나님의 통치와 그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노래한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             )이 하나도 없나이다.”(143편)

▶생각하기: 시편 143편 저자인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12절)라고 고백한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이면에는 인생을 책임지는 주인은 오직 하나
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세상의 명예나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자!  

10월 9일(월)  /  시116-118편 10월 10일(화)  /  시119-121편 10월 11일(수)  /  시122-126편

▶내용요약: 시편 116편은 고통 중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
를 드리는 시로써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겠다는 시인의 결심을 볼 
수 있다. 117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면서 모든 
나라들도 함께 찬송할 것을 권고한다. 118편은 자기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구원에 감사를 드린다.        
▶질문: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어떻게 보시는가?(116편) 
▶생각하기: 116편을 노래한 시인은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라는 고백을 함으로 하
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심을 찬양한다. 이어 2절에서도 “그의 귀를 내
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고 노래한다. 이를 통
해 우리는 기도해야할 이유를 알게 된다. 하나님은 우주와 모든 창조
물을 주관하는 만물의 주재이시지만 그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비
천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의 문
제는 무엇인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
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내용요약: 119편은 시인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과 그 말씀대
로 지키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을 간구한다. 말씀이 인생을 비추는 등과 빛이 되어 인도자의 역할
을 한다. 120편은 서로 속이며 싸우는 중에 화평을 간구한다. 121
편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보호와 도우심을 노래하며 
환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할 것을 권면한다.       
▶질문: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으로 우리의 오른쪽에
서 무엇이 되신다고 노래하는가?(121편)  
▶생각하기: 119편에서 시인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119:71)라고 
노래한다. 고통을 당하는 시인은 고난과 하나님 말씀을 연관시키면
서 고난에 유익이 있음을 밝힌다. 우리는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말씀과 뜻을 발견하게 될 때에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래서 시인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
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119:56)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내용요약: 122편은 여호와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기쁨과 그 도시의 안위를 노래한다. 123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을 바라보며 심한 멸시와 조롱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
구한다. 124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구원하심
을 노래한다. 125편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선대와 인자하
심을 노래한다. 126편은 포로생활에서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쁨으로 찬양한다.         
▶질문: 여호와의 집이 있고 잘 짜여진 성읍으로 건설되었으며 
이 곳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되는 도시는 어디인가?(122편) 
▶생각하기: 강대국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해방되어 자신의 고향땅에 돌아오자 126편은 “여호와께서 우
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126:3)라고 노
래한다. 정말 믿기지 않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
래서 시인은 꿈꾸는 것 같았다고 노래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